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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the influencing factors on burnout after analyzing the relationship 
among clinical nurses’ various perfectionism and coping styles. Methods: A descriptive, cross-sectional study 
was conducted with 200 clinical nurses who had six months or more years of clinical experiences from two general 
hospitals located in D city. The data were analyzed by t-test, one-way ANOVA,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s, 
and stepwise regression analysis using IBM SPSS statistics 23.0 program. Results: The burnout of clinical nurses 
was positively correlated with socially prescribed perfectionism and negatively correlated with active coping style. 
Socially prescribed perfectionism was positively correlated with active coping style and passive coping style. 
Influencing factors on the burnout of clinical nurses were socially prescribed perfectionism (β=.37), satisfied work 
unit (β=-.64) and neutral satisfaction of work unit (β=-.27), over 40 years of age (β=-.21), and active coping style 
(β=-.14). The model consisting of these variables explained 42% of variance of burnout in clinical nurses. 
Conclusion: Based on the findings of this study developing intervention programs that consider influencing factors 
such as perfectionism and coping styles is needed to reduce the level of burnout of clinical nur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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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우리나라 23개 의료기관 전체 간호사를 대상으로 간호사 활

동 현황 실태를 조사한 보고서에 따르면, 간호사들은 낮은 연봉

수준과 휴가 ․ 휴직활용의 어려움 다음으로 과중한 업무를 임

상근무의 어려움으로 보고하였다(Korea Health Industry 

Development Institute, 2014). 특히 상급종합병원 및 500병

상 이상의 병원에 근무하는 간호사에서는 과중한 업무가 임상

근무를 힘들게 하는 원인으로 1위를 차지하여 간호사의 업무

량으로 인한 부담감이 상당히 높음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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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호사들은 빠르게 변화하는 업무에 대한 정보와 지식을 습

득해야 할 뿐만 아니라(Byun & Yom, 2009), 근무시간 동안 고

도의 긴장과 집중력을 발휘해야 하므로, 업무특성상 항상 스트

레스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업무와 관련된 스트레스가 

누적되면 소진으로 이어지게 된다(Kwon & Lee, 2012). 소진

은 스트레스를 더 이상 감당할 수 없을 때 나타나는 직무 스트

레스 반응의 한 형태로, 소진이 높은 간호사는 환자에게 부정적 

태도로 임하여 낮은 간호서비스를 제공하고 간호오류가 증가

하게 된다(Page, 2004). 또한, 소진은 간호사의 직무만족과 조

직몰입을 감소시키고 높은 이직의도를 초래한다(Kim & Seo-

mun, 2013). 따라서 과중한 업무와 업무 스트레스로 인한 임상

간호사의 소진을 감소시키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는 것

이 필요하다. 

최근 임상간호사의 간호업무량을 가중시키고 업무 스트레

스를 증가시키는 중요한 요인 중의 하나로 간호사의 완벽주의 

성향이 보고되고 있다(Kim, 2013). 간호사가 수행하는 간호행

위의 사소한 실수로 인해 언제든 의료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부담감은 간호사로 하여금 완벽주의 성향을 갖게 한다(Kim, 

2013). 또한, 환자 안전을 위협하는 감염, 화재 등 큰 사건이 최

근 잇달아 발생함에 따라 유사한 환자안전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간호사에게 항상 책임감과 긴장을 갖도록 강조하는 

사회적인 분위기 역시 완벽주의 성향을 강화할 수 있다(Korea 

Consumer Agency, 2018). 이러한 완벽주의 성향은 결국 간

호사의 소진을 높이는 개인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완벽주의는 개인의 성격특성, 부모의 완벽주의, 가족환경 

등의 개인 내적 요인과 환경적 요인 사이의 상호작용 과정에서 

형성되고 발달하면서 그 성향을 가지게 된다(Flett, Hewitt, 

Oliver, & Macdonald, 2002). 완벽주의 성향은 크게 자기지향 

완벽주의, 사회부과 완벽주의, 타인지향 완벽주의로 분류된다

(Hewitt & Flett, 1991). 자기지향 완벽주의는 스스로 완벽해

지려 하고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자기비판적인 태도를 보이

며, 본인만의 목표를 세우고 스스로에게 완벽한 행동을 요구한

다. 이로 인해 불안과 우울 등과 같은 부적응을 겪기도 하지만, 

개인 내적 자원이 충분하거나 일을 건설적으로 추구하는 경우 

스트레스가 감소되고, 성취동기의 적응적 측면이 나타난다. 타

인지향 완벽주의는 타인에게 완벽을 추구하고 엄격하게 평가

하지만 타인에 대한 관심과 격려 등에도 적극적인 경향이 있다. 

그리고 사회부과 완벽주의는 타인에 의해 높은 기준이 부과된

다고 믿고 그 기준을 만족시키지 못하면 스스로를 비난하는 것

이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사회부과 완벽주의가 자기지향 및 

타인지향 완벽주의에 비해 소진의 경험을 높이는 것으로 보고

(Yu & Chae, 2016)되고 있다. 또한, 사회부과 완벽주의는 우울

과 같은 부정적 정서와 관련이 있고, 자기지향 완벽주의는 자

아존중감 향상과 같은 긍정적 정서와 관련이 있다고 하였다

(Kim & Son, 2006). 이러한 결과는 완벽주의가 간호사의 소진

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는 있으나, 간호사가 지닌 완벽

주의 성향에 따라 소진으로 이어지는 정도가 다름을 시사하고 

있다. 

한편, 개인이 위기에 직면했을 때,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어

떠한 인지적, 행동적 노력을 하느냐에 따라 적응 정도가 달라

질 수 있다(Lazarus & Folkman, 1984). 선행연구에 따르면, 개

인이 직면한 상황을 적극적으로 변화시키려는 문제중심의 대

처와 긍정적 관심 대처를 많이 사용하면 소진이 감소하고, 무관

심 대처는 오히려 소진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Kwon 

& Lee, 2012). 또 다른 선행연구에서는 개인이 환경과 상호작

용하는 과정에서 겪게 되는 부정적인 정서를 완화시키기 위해 

소극적인 회피적 대처를 많이 사용하면 소진이 증가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Kim & Hong, 2017). 즉, 임상간호사가 업무환경

에서 상황을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업무에 대한 만족감 증

가와 같은 적응상태 혹은 소진과 같은 부적응 상태를 경험하게 

된다. 그러므로 효과적인 대처유형은 임상간호사의 소진을 완

화시킬 수 있는 중요한 요소이며(Kwon & Lee, 2012), 소진을 

조기에 발견하여 예방이 가능하도록 한다. 또한, 효과적인 대

처유형의 사용은 간호사로 하여금 적극적이고 긍정적으로 임

상 활동을 하도록 유도하고, 나아가 간호조직의 발전에도 바람

직한 방향을 제시할 수 있다.

지금까지 간호사의 소진에 관한 연구들은 직무 스트레스

(Kwon & Lee, 2012), 감정노동(Park, 2009), 공감피로(Kim & 

Lee, 2016) 등의 업무특성과 같은 상황적 요인을 중심으로 살

펴보았으며, 완벽주의와 같은 개인적 요인을 살펴본 연구는 찾

아보기 힘든 실정이다. 뿐만 아니라 완벽주의와 소진과의 관계

를 살펴 본 국내 선행연구들은 대부분 완벽주의 성향이 강한 교

사(Park & Chung, 2018), 연구원(Sur, 2012), 운동선수(Cho 

& So, 2010) 등을 대상으로 진행되었고,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는 전문간호사(Noh, Park, & Im, 2016)를 대상으로 실시

한 연구 등 일부가 진행되었을 뿐이다. 따라서 완벽주의 성향

이 강한 임상간호사 직업군을 대상으로 완벽주의와 소진의 관

계를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아울러 간호사의 소진은 꾸준한 

관심을 요구하는 중요한 개념이고, 소진과 관련된 연구는 점차 

증가추세에 있으나, 소진에 미치는 영향요인으로써 간호사의 

완벽주의 성향과 대처유형에 대해 살펴본 국내 연구는 아직까

지 미흡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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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임상간호사의 완벽주의 성향과 대처

유형이 소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 임상간호사

의 소진을 줄이기 위한 중재 프로그램 마련과 효율적인 간호인

력 관리를 위한 학문적 기초자료로 제공하고자 한다.

2.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임상간호사의 완벽주의 성향, 대처유형과 

소진의 관계를 파악하고, 완벽주의 성향, 대처유형이 소진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자 함이며,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확인한다.

 대상자의 완벽주의 성향, 대처유형, 소진의 정도를 파악

한다.

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소진의 차이를 파악한다.

 대상자의 완벽주의 성향, 대처유형, 소진 간의 상관관계

를 파악한다.

 대상자의 소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한다.

연 구 방 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임상간호사의 완벽주의 성향과 대처유형이 소진

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횡단적,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 연구대상

본 연구에서는 D시에 소재한 2개의 상급종합병원에서 근무 

중인 6개월 이상의 경력을 가진 임상간호사 중 연구에 참여하

고자 서면 동의한 간호사를 대상으로 하였다. 입사 초기의 신규

간호사는 간호업무에 대한 수습 및 적응과정에 있기 때문에, 이

러한 요인이 소진에 영향을 미치는 외생변수로 작용할 수 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위해 6개월 미만의 경력을 가진 간호사는 

본 연구에서 제외하였다. 뿐만 아니라, 간호사의 개인적 ․ 가정 

내 갈등 및 약물 복용 병력이 소진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고

려하여 자료수집 시 해당되는 간호사는 대상자에서 제외하였

다. 대상자의 수는 G*Power 3.1.9.2 프로그램을 이용해 유의수

준 .05, 중간정도의 효과크기 .15, 검정력 .95, 독립변수 10개를 

포함하여 다중회귀분석에 필요한 표본수를 분석한 결과 172명

으로 예측되었으며, 30%의 탈락률을 고려하여 220명을 편의

표집 하였다. 그중 206부가 회수되었고, 불성실하게 응답한 자

료로 판단되거나 조사 내용의 일부가 누락된 설문지 6부를 제

외한 200부가 본 연구의 최종 자료분석에 사용되었다.

3. 연구도구

1) 소진

Malakh-Pines, Aronson와 Kafry (1981)이 개발한 소진 척

도를 Hong (1984)이 번역한 도구로 측정하였다. 이 도구는 총 

21문항으로 신체적 소진 7문항, 정서적 소진 7문항, 정신적 소

진 7문항의 3개의 하부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전

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까지 5점 Likert척

도로 구성되어 있고, 점수가 높을수록 소진의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Hong (1984)의 연구에서 신뢰도 Cronbach’s ⍺는 

.92였고, 본 연구에서의 전체 신뢰도는 .93이었으며, 하위영역

별 Cronbach’s ⍺는 신체적 소진 .84, 정서적 소진 .82, 정신적 

소진 .84였다.

2) 완벽주의 성향

Hewitt와 Flett (1991)이 개발하고 Han (1993)이 번역한 도

구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이 도구는 자기지향 완벽주의 15문

항, 타인지향 완벽주의 15문항, 사회부과 완벽주의 15문항의 3

가지 하위요인의 총 45문항으로 이루어졌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전적으로 그렇다’ 7점까지 7점 Likert척

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완벽주의 성향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Han (1993)의 연구에서 신뢰도 Cronbach’s ⍺
는 자기지향 완벽주의 .84, 타인지향 완벽주의 .73, 사회부과 완

벽주의 .76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각각 .91과 .76과 .80이었고, 

전체 신뢰도는 .91이었다.

3) 대처유형

Lazarus와 Folkman (1984)이 개발하고 Han과 Oh (1990)

가 번역 ․ 수정한 것을 Kim (2012)이 수정 ․ 보완한 도구를 사용

하여 측정하였다. 이 도구는 문제중심 대처 8문항, 사회적 지지 

탐색 대처 7문항, 희망적 관점 대처 5문항, 긍정적 관심 대처 4

문항, 무관심 대처 6문항, 긴장해소 대처 3문항의 총 6개의 하

부요인으로 구성되어 총 33문항으로 이루어졌다. 본 연구에서

는 Na (2014)가 수행한 선행연구에 기초하여 대처유형을 적극

적 대처(문제를 직시하고 개인의 행동을 변화시키거나 사회적 

지지를 추구)와 소극적 대처(스트레스로부터 초래되는 정서상

태에 집중하여 통제)로 나누어 설명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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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중심 대처와 사회적 지지 탐색 대처를 적극적 대처로 희망적 

관점 대처, 긍정적 관심 대처, 무관심 대처, 및 긴장해소 대처를 

소극적 대처로 각각 구분하였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까지 5점 Likert척도로 구성되어 있

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각 대처유형의 이용정도가 높음을 의미

한다. Kim (2012)의 연구에서 신뢰도 Cronbach’s ⍺는 .89였

고, Na (2014)의 연구에서는 .76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적극

적 대처 .77, 소극적 대처 .79, 그리고 전체 신뢰도가 .85로 나타

났다. 

4. 자료수집

본 연구의 자료수집기간은 2017년 12월 18일부터 12월 31일

까지였으며, 연구자가 소속된 대학교 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심의 및 승인 과정(2017-0143)을 거친 후 자료를 수집하였다. 

D시에 위치한 2개 종합병원 간호부에 연구자가 직접 방문하여 

연구의 목적과 취지를 설명하고, 연구 진행에 대한 협조를 구한 

후 시행하였다. 병원의 방침에 따라 설문지는 연구자가 각 부서

마다 직접 방문하여 배부한 후 비밀유지를 위해 밀봉된 상태로 

회수하였다. 설문지는 연구의 취지와 목적을 이해하고 자발적

인 참여 및 익명성이 보장됨을 서면으로 동의한 대상자에게 자

가 보고형식의 설문지로 응답하게 하였고, 감사의 표시로 참여

한 대상자에게 소정의 답례품을 전달하였다. 

5.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IBM SPSS Statistics 23.0 프로그램을 이용

하여 분석하였다.

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빈도와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

로 분석하였다.

 대상자의 완벽주의 성향, 대처유형 및 소진의 정도는 평균

과 표준편차로 분석하였다.

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소진의 차이는 t-test, 

one-way ANOVA, Scheffé 사후 검정을 사용하여 분석

하였다.

 대상자의 완벽주의 성향, 대처유형 및 소진 간의 관계는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s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 대상자의 완벽주의 성향과 대처유형이 소진에 미치는 영

향을 파악하기 위해 stepwise multiple regression analy-

sis를 실시하였다. 

연 구 결 과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 대상자의 98.5%는 여성으로, 평균연령은 32.25세였

고, 21~29세가 50%로 가장 많았다. 결혼상태는 미혼이 57%로 

기혼보다 다소 많았고, 종교는 무교가 60.5%, 학력은 4년제 졸

업이 66%로 나타났다. 임상경력은 평균 9.19년으로 5년 이하

가 45.5%로 가장 많았다. 현 부서 경력은 평균 2.03년으로 1년 

이하인 경우가 52%를 차지하였다. 근무 형태를 살펴보면 84%

가 3교대 근무였고, 근무하는 부서는 내과 병동이 41.5%로 가

장 많았다. 직위는 일반 간호사가 95.5%로 대부분을 차지하였

고, 이직경험은 한 번도 없는 대상자가 76.5%로 나타났다. 그리

고 대상자의 부서 만족도는 ‘그저 그렇다’라는 중립적인 의견

이 46.5%로 가장 많았다(Table 1).

2. 대상자의 완벽주의 성향, 대처유형, 소진의 정도

대상자의 완벽주의 성향은 평균 4.18±0.45점으로 완벽주의

의 하위요인별로 살펴보면, 자기지향 완벽주의가 4.55±0.67

점, 타인지향 완벽주의가 3.96±0.47점, 사회부과 완벽주의가 

4.03±0.49점으로 각각 나타났다. 대처유형의 하위요인별로

는, 적극적 대처유형이 3.34±0.35점, 소극적 대처유형이 2.84 

±0.38점이었다. 소진은 평균 3.06±0.62점으로 하위요인별로

는 신체적 소진 3.36±0.69점, 정서적 소진 2.91±0.63점, 정신

적 소진 2.92±0.68점으로 각각 나타났다(Table 2).

3.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소진의 차이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소진의 차이를 조사한 결과, 

부서에 대한 만족도(F=33.47, p<.001), 연령(F=8.96, p<.001), 

결혼상태(t=3.31, p=.001), 임상경력(F=5.19, p=.002), 근무 

형태(t=3.16, p=.002), 직위(t=2.46, p=.015), 교육수준(F=3.57, 

p=.030), 종교 유무(t=2.08, p=.039)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

다. 연령에서는 20대와 30대 대상자가 40세 이상의 대상자보

다, 그리고 미혼 대상자는 기혼 대상자보다 유의하게 소진이 높

았다. 또한, 무교인 대상자가 종교를 가진 대상자보다, 3년제 

대학을 졸업한 대상자가 대학원 이상의 학력을 가진 대상자보

다 유의하게 소진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5년 이하와 6년~10

년의 경력을 가진 대상자가 21년차 이상의 경력을 가진 대상자

보다 소진이 유의하게 높았으며, 상근근무를 하는 대상자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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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 (N=200)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 or 
M±SD

Gender Female
Male

197 (98.5)
 3 (1.5)

Age (year) 21~29
30~39
≥40

100 (50.0)
 62 (31.0)
 38 (19.0)

 32.25±8.92

Marital status Single
Married

114 (57.0)
 86 (43.0)

Religion None
Yes

121 (60.5)
 79 (39.5)

Educational 
level

College
Bachelor degree
≥Master degree

 31 (15.5)
132 (66.0)
 37 (18.5)

Total career
(year)

≤5
6~10
11~20
≥21

 91 (45.5)
 42 (21.0)
 42 (21.0)
 25 (12.5)

 9.19±8.99

Working career
(year)

≤1
2~3
4~5
≥6

104 (52.0)
 60 (30.0)
 21 (10.5)
15 (7.5)

 2.03±2.11

Working pattern 3 Shifts
Fixed Day shift

168 (84.0)
 32 (16.0)

Work unit Medical ward
Surgical ward
Intensive care unit
Emergency room
Out-patient department
Other

 83 (41.5)
 43 (21.5)
17 (8.5)

 31 (15.5)
17 (8.5)
 9 (4.5)

Job position Staff nurse
Head nurse

191 (95.5)
 9 (4.5)

Experience of 
turnover

None
1
≥2

153 (76.5)
 32 (16.0)
15 (7.5)

Satisfaction of 
work unit

Dissatisfied
Neutral
Satisfied

19 (9.5)
 93 (46.5)
 88 (44.0)

3교대 근무를 하는 대상자에게서 유의하게 높은 소진이 나타

났다. 일반 간호사는 수간호사보다 유의하게 소진이 높은 것으

로 나타났다. 그리고 부서에 대해 불만족하다고 대답한 대상자

일수록 소진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Table 3).

4. 대상자의 완벽주의 성향, 대처유형, 소진 간의 상관

관계

대상자의 완벽주의 성향, 대처유형, 소진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소진은 완벽주의 성향과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

(r=.14, p=.047)가 있었다. 완벽주의의 하부요인 중 사회부과 

완벽주의와는 양의 상관관계(r=.35, p<.001)를 보였으나, 적

극적 대처와는 음의 상관관계(r=-.17, p=.020)를 나타냈다. 

소진의 하부요인 중 신체적 소진은 완벽주의 성향과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r=.18, p=.012)가 있었고, 사회부과 완벽주의

와 양의 상관관계(r=.30, p<.001)를 보였다. 정서적 소진은 완

벽주의 성향과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r=.16, p=.027)가 있었

고, 사회부과 완벽주의와 양의 상관관계(r=.37, p<.001)를 보

였으며, 적극적 대처와 음의 상관관계(r=-.16, p=.024)를 보였

다. 마지막으로 정신적 소진은 사회부과 완벽주의와만 양의 상

관관계(r=.31, p<.001)를, 적극적 대처와 음의 상관관계(r= 

-.22, p=.002)를 보였다.

스트레스 대처유형 중 적극적 대처는 완벽주의 성향과 유의

하게 양의 상관관계(r=.31, p<.001)가 있었으며, 자기지향 완

벽주의(r=.35, p<.001)와 타인지향 완벽주의(r=.20, p<.005), 

그리고 사회부과 완벽주의(r=.19, p=.008) 모두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로 나타났다. 그러나 소극적 대처는 사회부과 완벽주

의와만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r=.16, p=.026)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Table 4).

5. 대상자의 소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대상자의 소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일반

적 특성 중 소진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 연령, 결

혼상태, 종교유무, 학력, 임상경력, 근무 형태, 직위, 부서 만족

도를 더미변수로 처리하였다. 그리고 소진과 유의한 상관관계

를 보인 사회부과 완벽주의와 적극적 대처를 독립변수로 투입

하여 단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회귀분석을 실시하기 전

에 정규성, 등분산성, 독립성의 가정이 충족됨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종속변수의 자기상관과 독립변수 간의 다중공선성 검

토를 실시하였다. Durbin-Watson의 값이 1.7로 자기상관이 

없이 독립적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공차한계(tolerance)는 0.3 

~1.0로 0.1 이상이었으며, 분산팽창요인(Variance Inflation 

Factor, VIF)지수는 1.0~3.2로 10 미만이므로 모든 변수는 다

중공선성의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데이터는 

회귀분석을 실시하기에 적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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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Levels of Perfectionism, Coping Type and Burnout (N=200)

Variables M±SD Min~Max Range

Perfectionism
 Self-oriented perfectionism
 Other-oriented perfectionism
 Socially prescribed perfectionism

4.18±0.45
4.55±0.67
3.96±0.47
4.03±0.49

2.80~5.51
3.07~7.00
2.40~5.60
2.27~6.33

1~7
1~7
1~7
1~7

Coping style
 Active coping style
 Passive coping style

 
3.34±0.35
2.84±0.38

2.40~4.13
1.72~3.83

 
1~5
1~5

Burnout
 Physical burnout
 Emotional burnout
 Psychological burnout

3.06±0.62
3.36±0.69
2.91±0.63
2.92±0.68

1.48~4.95
1.57~5.00
1.29~5.00
1.14~5.00

1~5
1~5
1~5
1~5

Table 3. Differences in the Burnout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N=200)

Characteristics Categories
Burnout

M±SD t or F p Scheffé́

Gender Female
Male

3.06±0.62
3.25±0.15

-0.54 .590

Age (year) 21~29a

30~39b

≥40c

3.19±0.56
3.07±0.64
2.71±0.62

8.96 ＜.001 a, b＞c

Marital status Single
Married

3.18±0.55
2.90±0.67

3.31 .001

Religion None
Yes

3.14±0.63
2.95±0.59

2.08 .039

Educational level Collegea

Bachelor degreeb 

≥Master degreec

3.21±0.70
3.09±0.57
2.84±0.67

3.57 .030 a＞c

Total career (year) ≤5a

6~10b

11~20c

≥21d

3.17±0.55
3.20±0.65
2.91±0.61
2.72±0.67

5.19 .002 a, b＞d

Working career
(year)

≤1
2~3
4~5
≥6

3.05±0.61
3.03±0.63
3.08±0.67
3.24±0.59

0.49 .692

Working pattern 3 Shifts
Fixed Day shift

3.12±0.60
2.75±0.63

3.16 .002

Work unit General ward (Medical + Surgical)
Special department (ICU+ ER)
Out-patient department
Other

3.02±0.59
3.20±0.58
2.90±0.71
3.15±0.97

1.45 .231

Job position Staff nurse
Head nurse

3.09±0.62
2.57±0.42

2.46 .015

Experience of 
turnover

None
1
≥2

3.04±0.64
3.11±0.57
3.18±0.50

0.47 .628

Satisfaction of 
work unit

Dissatisfieda

Neutralb

Satisfiedc

3.61±0.49
3.27±0.50
2.73±0.58

33.47 ＜.001 a＞b＞c

ICU=intensive care unit; ER=emergency ro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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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Correlations among Variables (N=200)

Variables
1 1-1 1-2 1-3 2 2-1 2-2 3 3-1 3-2 3-3

r (p) r (p) r (p) r (p) r (p) r (p) r (p) r (p) r (p) r (p) r (p)

1. Perfectionism 1 　 　 　 　 　 　

1-1. Self-oriented 
perfectionism

.91
(＜.001)

1 　

1-2. Other-oriented 
perfectionism

.76
(＜.001)

.56
(＜.001)

1 　

1-3. Socially 
prescribed 
perfectionism

.78
(＜.001)

.60
(＜.001)

.36
(＜.001)

1 　

2. Coping style

2-1. Active coping 
style

.31
(＜.001)

.35
(＜.001)

.20
(.005)

.19
(.008)

1 　

2-2. Passive coping 
style

.11
(.107)

.06
(.397)

.08
(.271)

.16
(.026)

.49
(＜.001)

1 　

3. Burnout .14
(.047)

.06
(.383)

-.05
(.462)

.35
(＜.001)

-.17
(.020)

.04
(.582)

1

3-1. Physical 
burnout

.18
(.012)

.14
(0.51)

.00
(.990)

.30
(＜.001)

-.08
(.245)

.06
(.416)

.91
(＜.001)

1

3-2. Emotional 
burnout

.16
(.027)

.07
(.341)

-.04
(.598)

.37
(＜.001)

-.16
(.024)

.03
(.647)

.95
(＜.001)

.80
(＜.001)

1

3-3. Psychological 
burnout

.06
(.414)

-.03
(.636)

-.11
(.127)

.31
(＜.001)

-.22
(.002)

.02
(.802)

.92
(＜.001)

.72
(＜.001)

.84
(＜.001)

1

Table 5. Factors Influencing Burnout (N=200)

Variables Categories B SE β t p VIF

(Constant) 2.57 0.41 6.33 ＜.001

Satisfaction of work unit† 

(Ref.: Dissatisfied)
Satisfied -0.80 0.12 -.64 -6.66 ＜.001 3.19

Socially prescribed 
perfectionism

0.47 0.07 .37 6.74 ＜.001 1.04

Age (year)†

(Ref.: 21~29)
≥40 -0.34 0.09 -.21 -3.82 ＜.001 1.07

Satisfaction of work unit† 

(Ref.: Dissatisfied)
Neutral -0.34 0.12 -.27 -2.82 .005 3.16

Active coping style -0.25 0.10 -.14 -2.48 .014 1.10

R2=.44, Adj. R2=.42, F=30.04, p＜.001

Ref.=References; †Dummy coded: Age, Satisfaction of work unit.

단계적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소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는 부서 만족도에 대해 만족한다고 응답한 경우(β= 

-.64, p<.001), 사회부과 완벽주의(β=.37, p<.001), 부서 만족

도에 대해 보통이라고 응답한 경우(β=-.27, p=.005), 40세 이

상의 연령(β=-.21, p<.001), 그리고 적극적 대처(β=-.14, p= 

.014)로 나타났으며, 이들 변수의 총 설명력은 42%였다(F= 

30.04, p<.001). 즉, 사회부과 완벽주의 성향이 높을수록 소진

이 높았으며, 부서 만족도에 대해 보통 혹은 만족한다고 응답한 

대상자일수록, 40세 이상의 연령일수록, 적극적 대처를 사용할

수록 소진이 낮은 것으로 파악되었다.(Table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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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의

본 연구는 임상간호사의 완벽주의 성향과 대처유형이 소진

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상급종합병원에 근무하는 간호

사 200명을 대상으로 실시된 횡단적,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본 

연구의 결과, 간호사의 소진이 개인적 요인인 완벽주의와 대처

유형에 의해 유의한 영향을 받음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에서 임상간호사 소진의 평균점수는 5점 만점의 3.06

점으로, 임상간호사를 대상으로 동일한 측정도구를 사용하여 

소진을 살펴본 선행연구에서 보고된 2.94점(Park, 2009) 및 3.12

점(Her, 2016)과 유사하였다. 그러나 다른 측정도구를 사용하

여 소진을 살펴본 선행연구들 가운데, 초등교사(Park & Chung, 

2018)와 전문간호사(Noh et al., 2016)에서 각각 나타난 2.37점

(5점 만점 기준) 보다는 높았다. 이는 임상간호사가 타 직종과 

직책에 비해 소진이 높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임상간호사의 직

무 스트레스로 인한 소진을 줄이기 위한 꾸준한 노력이 필요함

을 보여준다.

특히, 소진 정도를 하위 영역별로 나누어 비교해 봤을 때, 신

체적 소진이 3.36점으로 정서적 소진 2.91점과 정신적 소진 

2.92점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의 대상자들은 신체

적 소진을 가장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마찬가지로, 

간호사를 대상으로 진행된 다른 선행연구(Her, 2016; Park, 

2009)에서도 신체적 소진 정도가 정서적 ․ 정신적 소진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병원에서 간호인력이 부족한 환경 

등이 반영된 결과로 사료되며, 간호사의 신체적 소진을 줄이기 

위해 인원확충 및 업무개선 등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함을 시사

한다.

임상간호사를 대상으로 완벽주의 성향을 조사한 연구를 찾

기 어려워 본 연구의 결과를 선행연구와 비교 ․ 대조하여 논의

를 진행하는데 한계가 있음을 밝힌다. 본 연구에서 임상간호사

의 완벽주의 성향 평균점수는 7점 만점 기준 4.18점, 그중 자기

지향 완벽주의의 평균은 4.55점이었고, 타인지향 완벽주의의 

평균은 3.96점이었으며, 사회부과 완벽주의의 평균은 4.03점

으로 각각 나타났다. 전문간호사를 대상으로 동일한 측정도구

를 사용하여 완벽주의 성향을 살펴본 선행연구(Noh et al., 

2016)에서 확인된 자기지향 완벽주의 5.11점과 사회부과 완벽

주의 4.79점에 비해 낮은 수치였다. 그러나 초등교사를 대상으

로 동일한 측정도구를 이용한 선행연구(Park & Chung, 2018)

에서 보고된 자기지향 완벽주의 4.33점과 사회부과 완벽주의 

3.65점보다는 높은 것으로 나타나, 임상간호사의 완벽주의 성

향이 전문간호사보다는 낮지만 초등교사보다는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교사의 직업군과 비교하여 간호사는 환자의 

생명을 다루기에 작은 실수도 용납되지 않아 재차 확인하면서 

업무를 수행해야 하므로 이러한 병원 직업환경에서 간호사는 

완벽주의 성향이 더욱 요구되고, 특히, 전문간호사는 다양한 

업무 영역의 상급간호 실무를 수행하므로 완벽주의 성향이 보

다 강하게 나타났을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임상간호사의 대처유형 중 적극적 대처

의 평균은 5점 만점 기준 3.34점이었고, 소극적 대처의 평균은 

2.84점이었다. 간호사를 대상으로 동일한 측정도구를 사용한 

선행연구(Na, 2014)에서도 소극적 대처에 비해 적극적 대처를 

더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어 본 연구결과와 일맥상

통하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결과는 간호사가 적극적인 문제중

심 대처를 많이 사용한다는 선행연구(Her, 2016; Kim, 2012)를 

뒷받침하는 결과이다. 이는 간호사가 업무적으로 갈등상황에 

처해 있을 때, 회피하거나 소극적으로 문제를 바라보기 보다는 

문제를 직시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함을 보여준다.

본 연구에서 소진은 적극적 대처와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가 

있었고, 소극적 대처와는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초등교사를 대상으로 시행한 선행연구(Park & Chung, 2018)

에서 소진이 적극적 대처와 음의 상관관계, 소극적 대처와 양

의 상관관계가 있다는 결과와는 차이를 보였지만, 암 환자를 돌

보는 가족원을 대상으로 시행한 선행연구(Hong, Tae, & Noh, 

2012)와는 동일한 결과를 나타냈다. 한편, 같은 직업군인 간호

사를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에서는 다양한 결과가 나타났다. 예

를 들어, Kwon과 Lee (2012)의 선행연구에서는 소진이 적극

적 대처와 음의 상관관계가 있었으나, 소극적 대처 중 긍정적 

관심 대처와는 음의 상관관계를, 그리고 희망적 관점 대처와 무

관심 대처와는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다. Her (2016)의 선행연

구에서는 소진이 적극적 대처 중에서 사회적 지지 탐색대처와 

소극적 대처 중에서 긍정적 대처와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지만, 

무관심 대처와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으며, 나머지 대처와는 상

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향후 반복연구를 통

해 간호사 직업군에서 나타난 일관되지 못한 결과에 대한 이해

를 높여야 할 것이다.

한편, 본 연구에서 자기지향 완벽주의와 타인지향 완벽주의

는 소진과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국에서 직장인

을 대상으로 시행한 선행연구(Childs & Stoeber, 2010)에서 자

기지향 완벽주의는 소진과 상관관계가 없었으며, 타인지향 완

벽주의 또한 소진의 냉소적 측면을 제외하고는 유의한 상관관

계가 없는 것으로 보고되어 본 연구의 결과와 부분적으로 일치

하였다. 이는 자기지향 완벽주의와 타인지향 완벽주의는 우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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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부정적 정서와 상관관계가 없다는 선행연구(Kim & Son, 

2006)와 같은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연구원을 대상

으로 한 선행연구(Sur, 2012)에서 자기지향 완벽주의는 소진

과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이와 반대로 전문간호사를 대상

으로 한 선행연구(Noh et al., 2016)에서는 자기지향 완벽주의

가 소진과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의 두 선

행연구는 타인지향 완벽주의가 배제된 결과로 본 연구의 결과

와는 차이가 있었다. 이는 자기지향 완벽주의와 타인지향 완벽

주의는 긍정적 측면과 비적응적 측면이 혼재되어 있다는 선행

연구(Molnar, Reker, Culp, Sadava, & DeCourville, 2006)의 

결과를 뒷받침해준다. 또한, 직업의 특성과 완벽주의 성향에 

따라 소진으로 이어지는 정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시사하

므로, 임상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반복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사회부과 완벽주의는 적극적 대처 및 소극적 대

처와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기지향 완벽주

의 성향이 높으면 적극적 문제중심 대처를 주로 사용하고, 사

회부과 완벽주의 성향이 높으면 분노표출과 같은 부정적인 문

제해결 방식과 함께 회피 대처 등 소극적 대처를 주로 사용한다

는 선행연구(Cho & So, 2010)가 본 연구결과를 일부 뒷받침해 

준다. 즉, 간호사는 위기상황에서 주로 문제를 직시하고 적극

적으로 해결하려는 경향이 있으나(Her, 2016; Kim, 2012), 사

회부과 완벽주의 성향이 높은 간호사의 경우 타인의 높은 기준

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으로 소극적인 태도로 

대처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본 연구에서는 일반적 특성 가운데 연령에서 40세 이상의 간

호사가 다른 연령대의 간호사에 비해 소진이 낮은 것으로 나타

났다. 이는 간호사를 대상으로 살펴본 다른 선행연구들의 결과

와 일치하는데(Kim & Lee, 2016; Kim et al., 2017), 연령이 증

가함에 따라 다양한 경험이 축적되고 심리적으로 안정되어 소

진이 감소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부서 만족도에 대해 보

통이나 만족한다고 응답한 경우가 불만족하다고 응답한 경우

에 비해 간호사의 소진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서 만

족 정도에 대해 만족한다고 응답한 간호사의 소진 정도가 불만

족이라고 응답한 간호사에 비해 낮았다는 선행연구(Kim et 

al., 2017)와 유사한 연구결과이다. 

본 연구에서는 완벽주의 성향 중 사회부과 완벽주의 성향이 

임상간호사의 소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확인되

었다. 많은 선행연구(Childs & Stoeber, 2010; Noh et al., 2016; 

Sur, 2012)에서 사회부과 완벽주의 성향이 소진을 높이는 요인

으로 나타나 본 연구와 일치하였다. 이는 임상간호사가 타인에 

의해 부과된 기준이 과중하고 통제할 수 없다고 판단되면 부정

적 정서, 우울을 경험하게 되고(Kim & Son, 2006) 이러한 상태

가 곧 소진으로 이어지는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 대처유

형 중 적극적 대처를 지향할수록 임상간호사의 소진이 감소하

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는 초등교사(Park & Chung, 2018)를 

대상으로 시행한 선행연구의 결과와 일치하였다. 즉, 임상간호

사가 위기 상황에서 문제에 직면하여 해결하려 노력하고 사회

적인 지지를 탐색하는 등의 적극적인 대처를 추구할수록 소진

이 감소함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따라서 간호사가 스트레스를 

일으키는 직무 상황을 적극적인 대처로 직면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병원 조직차원의 노력이 필요하겠다.

본 연구는 D시의 상급종합병원에 근무하는 일부 임상간호

사를 대상으로 편의 추출하여 자료를 수집하였으므로 연구결

과를 일반화하는 것에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 또한, 본 연구에

서는 소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완벽주의 성향 및 대처유

형과 같은 개인적 성향만을 다루었다는 한계가 있음을 밝힌다. 

그러나 임상간호사를 대상으로 개인적 요소인 완벽주의 성향

과 대처유형이 소진에 미치는 영향을 처음으로 확인한 것에 그 

의의가 있다. 본 연구를 통해 임상간호사에게 있어서 소진을 감

소시키기 위한 전략으로 개인의 완벽주의 성향에 따른 차별적

인 접근과 동시에 상황을 직시하고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

려는 효과적인 대처능력이 요구됨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사회

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 성향이 소진과 같은 부정적인 결과로 

이어지지 않도록 조직적 차원에서의 효과적인 개입이 필요하

다. 즉, 간호부에서 임상간호사들의 완벽주의 성향, 대처 유형 

및 소진 정도를 조사하고, 개별 간호사에게 임상환경의 스트레

스 상황에서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돕는 전략을 소개하

는 것이 좋은 예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이, 간호사가 자신

의 완벽주의 성향 중 부정적인 측면을 보완하여 내적으로 동기

화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과 적용이 필요하겠

다. 또한, 문제 중심적 대처와 사회적 지지를 탐색할 수 있는 적

극적인 대처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함양하는 훈련이 필요하다. 

간호사의 완벽주의 성향은 개인적인 특성이지만, 타인 또는 

사회가 부과시키는 완벽주의 성향이 소진을 증가시키는 요인

으로 확인되었기에, 완벽주의 성향이 소진으로 나아가지 않도

록 또 다른 중재변인을 추가하여 소진을 예방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정책 연구가 필요하다.

결 론  및  제 언

본 연구는 완벽주의 성향과 대처유형이 임상간호사의 소진

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여 향후 임상간호사의 소진을 줄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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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간호사의 완벽주의 성향과 대처유형이 소진에 미치는 영향

위한 중재 프로그램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로 제시하고자 실시

하였다. 본 연구를 통하여 사회부과 완벽주의, 적극적 대처, 연

령, 부서에 대한 만족도가 임상간호사의 소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확인되었다. 즉, 사회부과 완벽주의 성향을 가질수록 

소진은 증가하며, 적극적 대처를 사용할수록, 40세 이상의 연

령일수록 소진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부서에 대

한 만족 정도가 간호사의 소진을 낮추는 요인임을 확인하였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사회부과 완벽주의 성향과 적극적 대처

유형이 임상간호사의 소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인임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임상간호사의 소진을 줄이기 위해서는 개

인의 완벽주의 성향을 파악하여 이로 인해 부적응적인 반응이 

나타나지 않도록 내적 동기부여를 도모하고, 소진으로 이어질 

수 있는 스트레스 상황에서 적극적인 대처를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 ․ 적용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결과는 환

자 안전을 위해 완벽주의를 추구해야만 하는 임상간호 업무현

장에서 다차원적인 완벽주의 성향에 따른 전략적인 대처유형

을 통해 소진을 줄이는 중재 프로그램 개발의 기초자료로 이용

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제언

을 하고자 한다.

첫째, 연구대상을 D시 상급종합병원에서 근무하는 임상간

호사를 편의 표집하여 선정한 양적 조사연구로, 표집결과에 시

의 특수성이 반영되었으므로 대표성을 띄기에는 어려움이 있

다. 그러므로 표본 크기를 확대한 전국적 규모의 반복적인 후

속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임상간호사의 완벽주의 개념을 다룬 

선행연구가 미흡하여 추후 이와 관련된 반복연구가 필요하다. 

셋째, 임상간호사의 대처유형을 통한 소진 중재 프로그램을 개

발하여 적용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개발된 프로그램의 효과를 

검증하는 지속적인 중재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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